
‘희망이’ 꽃피다 ㅣ	고양여성공감

작은 나눔이 큰 행복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다.	요즘

은	절임	배추가	잘	나와	예전보다	손쉽게	김장	봉사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일산지역에서	재배한	배추를	밭에서부터	가져와	

소금에	절여가며	500포기나	되는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	몸

은		고되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를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취

약계층	아이들이	전하는	‘고맙다’는	인사에	매번	다음해	김장	

봉사를	기약하게	된다.	

지난	12월	9일,	농가주부모임은	섬김봉사단과	사랑농가주모,	

사회적마을기업	행복찬방	등의	단체와	함께	일산2동에	일부	

남아	있는	연탄난방가구들에	연탄을	배달했다.	손이	시릴	만

큼	추운	날씨건만,	연탄과	함께	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이웃을	

생각하면	추위쯤이야	아랑곳없다는	이들이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새해맞이와	함께	다시금	코로나19	이

전처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에	마음이	분주하다.	

이들의	따뜻한	행보가	기대된다.	

한겨울 추위가 거세질수록 이웃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일산농협 여성농업인봉사단체 ‘농가주부모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며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 일산농협 여성농업인봉사단체 ‘농가주부모임’

자원봉사자·농업인·주부, 1인 3역의 하모니 

몸은	하나여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실로	다양하다.	일

산농협	여성농업인봉사단체	‘농가주부모임’(이하	농가주부모

임)	회원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자원

봉사자이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이자,	가정의	식

탁과	행복을	책임지는	주부들이다.	2016년	2월에	창단해	현재	

회원	수는	47명.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달	지역의	노인

복지관	두	곳을	주기적으로	찾아	목욕	및	급식	봉사를	해왔다.	

철마다	고구마	캐기,	김장	나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나

기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만큼,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

에	손을	보태고	농산물	판매를	돕기도	한다.	장기간	이어진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던	농가들에는	농

가주부모임의	일손	돕기가	든든한	힘이	되었다.	농사일에	단련

된	전문가들이	모였기에	농가들의	만족감도	높았다.	고양특례

시의	대표	행사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일산

지역	화훼농가가	출하한	꽃을	판매하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

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저를 키워준 터전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일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힘으로 이어져 일산을 더 따뜻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나기
농가주부들이 함께해요!

김영희 
일산농협 농가주부모임 부회장(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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